
지구촌 리포트 30호
2016.12

 (중국) 2016년 중국의 흑마늘 건강식품 판매현황

 (홍콩) 수입 과일의 천국, 홍콩_사과편

 (일본) 일본 할랄(Halal)시장 급성장

 (베트남) 유럽산 육류 베트남 수입 확대로 베트남 육류가격 하락 예상

 (태국) Big C, 태국 내 규모 확장 계획

 (인도네시아) 일레브니아(Elevenia) 한국제품 직구 서비스 런칭

 (미국) 아마존 고!(Amazon Go), 셀프계산대를 넘어선 새로운 혁신

 (유럽)   유럽 2017년 식품 트렌드

 (아랍에미리트)   GCC F&B 산업, 전례 없는 성장세



지구촌 
리포트 

30호 Contents

4 베트남
4-1  유럽산 육류 베트남 수입 확대로 베트남 육류가격 하락 예상 | 06 page

2 홍콩

2-1  수입 과일의 천국, 홍콩_사과편 | 02 page

3 일본

3-1  일본 할랄(Halal)시장 급성장 | 03 page

3-2   경기회복에 따라 주목받는 일본 업무용 냉동식품 | 04 page

1 중국

1-1  ‌ 2016년 중국의 흑마늘 건강식품 판매현황 | 01 page

5 태국

5-1  소매 시장에 유입되는 해외 투자 | 07 page

5-2   태국대표 음료회사 ThaiBev의 아세안內 사업확대 계획 | 08 page



이 자료는 aT KAT I 홈페이지(www.kati.net)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Contents
7 미국

7-1  아마존 고!(Amazon Go), 셀프계산대를 넘어선 새로운 혁신 | 10 page

7-2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VQIP)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 | 11 page

8 유럽

8-1   유럽 2017년 식품 트렌드 | 13 page

8-2   EU의 동물성 가공식품 수입제도 변경 | 14 page

9 아랍에미리트

9-1 GCC F&B 산업, 전례 없는 성장세 | 15 page

6 인도네시아

6-1  ‌�일레브니아(Elevenia) 한국제품 직구 서비스 런칭 | 09 page



1-1 ‌�2016년 중국의 흑마늘 건강식품 판매현황

  중국 흑마늘 판매현황 

 �중국은 저렴한 마늘 가격으로 인해 일부 식당에는 통마늘이 비치되어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고 있음. 흑마늘의 경우 마늘의 형태를 가공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대중들이 흔히 이용하는 건강식품이라고 보기 어려움

 ‌�흑마늘은 일반 생마늘의 가격보다 고가인 것에 대해 중국 대중들의 이해도가 낮아 구매율이 낮은 상황

 ‌�중국에 판매되고 있는 흑마늘 제품을 종류별로 보면 통흑마늘이 시장점유율 95.4%로 판매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흑마늘 음료 2.4%, 흑마늘 양념이 1.7%, 기타는 0.5% 차지하고 있음 

*출처 : 중국산업정보
ㅣ중국 흑마늘 인기 판매제품ㅣ

제품명 : 만하산(万禾山)
가격 : 69.9위안(500g) 

제품명 : 금량(今良)
가격 : 55위안(500g) 

제품명 : 홍만년(宏万年)
가격 : 108위안(500g)

*출처 : 중국 인기 온라인몰 1호점의 흑마늘 판매순위

 시사점

● ‌�한국산 흑마늘 제품은 다양하여 중국시장 진출 시 중국 바이어들이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 예상됨. 

가격은 중국산에 비해 비싸나 한국산의 품질과 맛은 중국산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을 프리미엄 소비층에게 

마케팅을 한다면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소비자들에게 흑마늘의 효능과 안전한 숙성, 제조방법 등을 동영상이나 SNS 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인 마케팅 전략 필요

 작성 : 베이징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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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입 과일의 천국, 홍콩_사과편

  주요내용 

 �홍콩은 경작지 면적이 좁아 과일 및 채소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홍콩 내에서 유통되는 과일의 90% 이상

이 수입산 과일로 다양한 종류의 과일들을 구입할 수 있는데, 그 중 사과는 바쁜 홍콩인들에게 아침식사 

대용으로 널리 소비되는 과일임. 우리에게 익숙한 부사품종부터 다양한 원산지의 사과가 유통됨

한국 부사 태국 Rose 프랑스 Julliet 일본 Star Gold Coin

 �홍콩의 주요 사과 수입국은 중국, 미국, 일본 등이며 전체 수입액과 물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한국산 

사과는 현재 부사 한 품종만이 수입되고 있음. 2016년 10월 기준 전체 사과 수입국 중 한국은 수입 금액에서 

9위, 수입 물량에서는 10위를 차지하고 있음. 홍콩의 소비자들은 신맛보다는 단맛을 선호하여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좋은 Gala 품종(미국)의 인기가 좋은 편

홍콩에서 유통 중인 다양한 품종의 미국산 사과 (Red / Granny Smith / Ambrosia / Gala / Envy)

 시사점

● ‌�홍콩 내 매장에서는 다양한 사과 품종을 취급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산 사과는 부사 한 품종으로 시장 

경쟁력이 비교적 떨어짐. 수출 품종을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꾸준한 품종 연구 및 개량이 요구되며, 현지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함 

● ‌�한국산 부사는 인지도가 낮고 과실의 크기가 비교적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낱개가 아닌 묶음 포장으로 판매

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구매욕 위축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제품 포장 및 진열 방법에 대한 수출업체와 유통

매장 간의 논의가 필요하며 시식과 같은 판촉행사를 마련하여 한국산 사과의 맛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함

 작성 : 홍콩 지사

2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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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본 할랄(Halal)시장 급성장

  주요내용

● ‌�이슬람교도(무슬림)의 방일 관광객 수의 증가에 따라 일본의 할랄 식품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일본식량신문사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도의 일본의 할랄 식품시장은 640억엔(전년대비 20.3% 증가)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신장하였다고 함. 무슬림의 수요확대에 힘입어 향후에도 매년 10% 안팎의 성장이 

전망되어 2020년에는 1,148억 엔 규모로 확대될 전망임

ㅣ할랄 식품 시장 규모 예측ㅣ

     (단위 : 억엔) 

*출처: 일본식량신문사 (2016년 예상, 2017~2020년 예측)

 

● ‌�식품·음료 분야에서 할랄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2012년까지는 10개사 미만이었지만 2013년에는 17개사, 

2014년에는 43개사로 급증하였음. 지금까지 약 150개 기업이 인증을 취득하였고 방일 무슬림 관광객의 

인바운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의 노력도 눈에 띄고 있음

● ‌�인증 취득상품은 조미료나 면류, 냉동식품, 과자, 음료 등 다방면에 걸치며 인증 취득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할랄 식품의 수요도 확대되고 있음

● ‌�소매점에서는 이온이나 돈키호테, 면세점의 라옥스 등이 할랄 식품 판매코너를 설치하여 무슬림 수요 

획득을 도모하고 있음

● ‌�일부 대학에서는 무슬림 유학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 내 매점에서 할랄 코너를 마련하여 과자나 

즉석 면, 레토르트 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음

3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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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할랄 인증취득 마크

 시사점
● ‌�일본 식품시장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에 의해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일본의 식품관련 기업에서는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무슬림 수요의 획득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할랄 인증취득을 계기로 

신규시장개척이나 수출확대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도 일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일 것으로 보이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할랄 식품에 대해 

타국에 뒤지지 않도록 신규시장개척과 수출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때라고 보임

 작성 : 도쿄 지사

3-2 ‌�경기회복에 따라 주목받는 일본 업무용 냉동식품

  주요내용

 업무용 냉동식품시장의 정의

- ‌�일반적으로 일본의 식품시장에서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의 소매점에서 일반소비자 대상으로 판매되는 

식품을 ‘가정용(시판용) 식품’, 레스토랑이나 카페 등의 외식서비스에서 메뉴 재료로서 사용되는 식품을 

‘업무용 식품’, 식품가공공장에서 가공용 원재료로 사용되는 식품을 ‘가공용 식품’이라고 구분함

- ‌�업무용 식품은 크게 냉동식품, 일반가공식품, 신선식품으로 나뉘며, 일반가공식품이나 신선식품은 포장

형태 등의 차이만 있을 뿐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소비되는 신선농산물과 큰 차이가 없으나 , 업무용 냉동

식품의 경우 인건비 절감을 위한 조리시간단축을 최대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가정용 제품과는 엄밀히 구분

되는 것이 특징임

 업무용 냉동식품시장의 정의

- ‌�2015년도의 업무용 냉동식품 시장규모는 4,023억 3,100만엔으로 추정됨 

지구촌 리포트ㅣ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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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업무용 냉동식품의 시장규모 추이(2011~2015년)ㅣ

     (단위 : 백만엔) 

 업무용 냉동식품이 주목을 받는 이유

-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확대가 외식시장의 확대에도 영향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외식시장에 맞바람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일본 내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직원은 물론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원의 

인건비도 상승하고 있으며, 외식산업은 3D업종으로 불리기 때문에 인력조달도 쉽지 않은 상황임

- ‌�업무용 냉동식품의 장점은 간편한 조리, 조리시간 단축, 다양한 상품구성, 안정적인 공급, 낮은 

단가 등이 있음. 반가공상태에서 냉동된 제품으로 조리가 간편하고 조리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메뉴를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음. 또한 냉동식품이기 때문에 신선식품의 가격등락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음

- ‌�업무용 냉동식품의 트렌드를 보면 튀김류와 반찬류가 많으며, 세부적으로는 호텔 조식이나 결혼식

용 냉동빵, 고령자시설의 급식용 연화식이나 디저트류, 선술집의 안주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의 

반조리제품 등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시사점
● ‌�최근 몇 년간의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일본의 외식시장은 확대 추이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업무용 냉동식품시장도 지속 확대될 것임

●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HMR시장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가정용 냉동식품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노하우를 살린다면 일본의 업무용 식품시장 진입이 용이해 질 것으로 판단됨

 작성 : 오사카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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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유럽산 육류 베트남 수입 확대로 베트남 육류가격 하락 예상
  주요내용

 ‌�베트남-유럽 FTA 발효가 임박한 가운데 베트남 축산업계가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베트남 축산사료협회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은 5.6백만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중 5.36백만두가 

식용소이며 돼지는 27백만 두수를 사육하고 있음. 베트남은 세계에서 축산사육 두수가 높은 나라인데, 

오리 2위, 돼지 4위, 버팔로 6위, 소 13위임. 아시아에서만 따지면 중국,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높은 축산

생산 국가임

 ‌�한편 베트남 축산물의 가격 상승율은 유럽산 대비 25~30% 높은 반면, 품질, 위생, 안전성이 미흡하여 관세 

철폐 시 베트남으로 유럽산 축산물이 대량 수입될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되면 베트남 축산물은 관세 0%의 

유럽산과 경쟁에서 밀릴 것으로 판단됨

 ‌�베트남과 유럽간의 관세 철페 기간은 냉동돼지고기 7년, 소고기 3년, 유제품 5년, 닭고기 10년이 남아있으며 

베트남에서는 이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축산업의 개혁 및 재정비 시간으로 활용할 예정임

* 출처 : Vietnamnet(2016.12.7)  

 시사점
● ‌�한국 육류중 베트남에 수출되는 것은 냉동닭고기, 오리부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소고기, 돼지고기는 

검역문제로 수출이 안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산 육류와 유럽산은 베트남 시장에서 크게 충돌하지는 않으나 앞으로 전개될 베트남-유럽 

FTA 발효로 인한 육류시장 전체의 시장동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작성 :  하노이 지사 

지구촌 리포트ㅣ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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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소매 시장에 유입되는 해외 투자

  주요내용

 ‌�Big C Supercenter Plc를 소유 중인 Berli Jucker Plc (BJC사)는 100억 바트를 

할당하여, 2017년에 213개의 신규 매장을 개설하고 54개의 기존 매장을 업그

레이드 함으로써 Big C 하이퍼마켓 체인의 규모를 확장할 계획임

 �BJC의 그룹 전략 및 투자자 관계 담당 수석 부사장인 Oliver 

Gottschall은 소매업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Big C 네트워

크를 적극적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히며, 내년 총 투자액 중 80억 바트는 

9개의 Big C 대형 마트, 4 개의 Big C Market 매장 및 200개의 Mini Big C 매장을 열고 54개의 기존 

소매점 업그레이드에 사용될 예정이며, 나머지 20억 바트는 BJC의 운영 개선에 사용될 예정임

 �‌�Big C의 2017년 투자 계획은 Big C와 BJC의 소매업 합병을 이끌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BJC의 도매 사업인 

MM Mega Market은 최근 Big C의 하이퍼마켓 사업과 합병되어 확장 및 관리 효율성을 높임

 ‌�Nong Khai 및 Sa Kaeo 지역 2개의 MM Mega Market 매장은 라오스 및 캄보디아 인근의 전략적 

위치 덕택에 Big C의 소매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국경 간 무역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BJC는 주로 Big C 브랜드하에 태국에서 700개 이상의 다양한 형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10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음

 ‌�BJC의 최고 경영자인 Aswin Techajareonvikul에 따르면 담배 및 주류 판매가 점진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Big C의 올해 3분기 매출이 227억 바트로 20% 감소, 순이익은 전년 대비 14.6% 증가한 15억 3,000만 

바트를 기록한다고 밝힘

 ‌�Big C는 총 매출 926억 바트에 52억 7000만 바트의 순이익을 기록하였고 경기 침체와 소비부진으로 9개월 

동안의 매출은 7.3% 감소하였으나 순이익은 증가함. Gottschall은 “3/4분기의 순이익 증가는 저탄소 

제품이 더 많은 신선 식품으로 대체 된 Big C 구조 조정에 기인한다”고 말했으며,  “수익이 낮은 주류와 

담배 판매 중단으로 이윤과 사업 지속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함

*출처: �http://www.bangkokpost.com/business/news/1147777/big-c-plans-b10bn-retail-
expansion?refer=http%3A%2F%2Fm.facebook.com%2F

 시사점
● ‌�Big C와 같이 태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태국 내부 및 주변국에 운영 중인 매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최근들어 더욱 유통업체 별 경쟁이 치열하여 신규 매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각 유통업체 및 매장 특성에 맞는 식품을 감안한 수출전략이 필요함

 작성 : 방콕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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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태국대표 음료회사 ThaiBev의 아세안內 사업확대 계획

  주요내용

 ‌�태국의 대표 음료업체인 ThaiBev는 54억 달러의 매

출을 자랑하는 아시아 최대의 음료 회사 중 하나임. 

Suntory, Asahi Group, Kirin Holding, Yili Group 

및 China Mengnui Dairy의 매출액은 각각 218억 달러, 

166억 달러, 140억 달러, 97억 달러 및 78억 달러임 

 �태국 Thai Beverage Plc는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통해 

Vision 2020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 태국에서 음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40억 바트(약 1,324억 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임. Vision 2020에 따라 연평균 12~16% 성장률과 아세안 내 최고의 음료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음. 올해 매출은 14.8%증가한 1,390억 바트, 순이익은 14,3% 증가한 190억에 달하며 알콜

음료와 비알콜음료 모두 생산하고 있음

 �‌�ThaiBev의 최고경영자인 Prapakon Thongtheppairot는 ThaiBev에서 Rock Mountain 브랜드로 소다수를 다시 

출시하였으며 내년까지 150억 바트 소다수 시장에서 30% 점유율을 목표로 두고 있음. 최대 라이벌인 Singha 

소다수는 시장점유율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5%는 ThaiBev의 Chang 소다수가 차지하고 있음

 ‌�ThaiBev는 미얀마, 베트남 및 필리핀에서 알콜음료 제품 확장을 목표로 베트남에 위스키와 태국 화이트 

스피릿 유통회사를 설립하고 현재 39%에서 2020년까지 46%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것을 밝혔음. 태국

현지 맥주 시장은 지난해 1,800억 바트 규모로 20억 리터를 판매함 

 ‌�Singha의 Leo브랜드는 53%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ThaiBev의 Chang 브랜드는 38%, Singha 

브랜드는 5~6%, Heineken은 4~5%의 점유율을 보였음  

 �ThaiBev는 향후 3년 이내에 전국에 17개의 새로운 유통센터를 개설할 계획임. 더불어 ThaiBev의 비알콜 

사업담당 최고경영자인 Vivek Chhabra는 태국인들의 건강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 제품을 자사의 

포트폴리오로 확대하는데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밝힘

*출처: �http://www.bangkokpost.com/business/news/1142021/thaibev-keeps-b4bn-annual-investment

 시사점
● ‌�한국 주류 및 음료 업체들은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아세안 주류 및 음료시장 진출에 있어 태국을 포

함한 아세안 내 음료사업 확장계획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작성 : 방콕 지사



6 인도네시아

6-1 일레브니아(Elevenia) 한국제품 직구 서비스 런칭

  주요내용

 ‌�인구 2억 5천 만명으로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2020년까지 전자상거래 증가 정책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일레브니아에서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이 한국제품을 직구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함

 ‌�현지 소비자들은 위 서비스를 통해 소량 또는 대량으로 한국제품을 직구로 구입할 수 있으며, 직구 전용 

페이지에서 원하는 물건을 선택하면 해당 업체에서 재고를 확인한 뒤 벤더에게 최종가격을 확인하여 지

불하고 물건을 배송받는 시스템임

 ‌�한국제품 직구 서비스 외에도 일레브니아는 홈페이지 내 ‘Korea Avenue' 특별 세션을 구성하여 k-fashion, 

k-beauty, k-food, k-pop 등 한국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k-food 세션의 경우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스낵, 라면류 등을 판매하고 있음

 ‌�이러한 서비스들은 현지인들의 한국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에서 비롯되었으며, 불닭볶음면의 경우 하루에 

만개 이상 팔릴 정도로 인기가 높음. 한편 일레브니아 외에 Qoo10에서도 한국 인삼제품을 직구로 판매하는 등 

e-commerce 시장 성장과 더불어 한국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임

▲일레브니아 한국제품 직구페이지, Korea Avenue 내 k-food 세션 ▲Qoo10 한국인삼 직구 페이지

* 출처 : 자카르타포스트 (2016. 11. 24) / 일레브니아 및 QOO10홈페이지

  

 시사점

 �국내 인터넷 사용인구와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EC시장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제품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 관련 업체들은 이러한 현지 시장변화를 파악하여 마케팅 

전략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자카르타 지사에서는 농식품은 일레브니아와 수산물은 Qoo10과 협업을 진행하여, 인도네시아에 수입된 

식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에 한국관을 신설하여 한국식품의 브랜드를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 유망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음

 작성 :  자카르타 지사

지구촌 리포트ㅣ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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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아마존 고!(Amazon Go), 셀프계산대를 넘어선 새로운 혁신

  주요내용

 �온라인 상거래의 절대강자 아마존은, 시애틀 본사에서 자사의 첫 무인 편의점 ‘아마존 고 ’를 시범 시행함. 

‘아마존 고’란 매장 내 계산대 앞에서 계산 및 지불 시스템이 요구되지 않는 신 개념 매장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줄을 서지 않아도 됨.‘ 아마존 고’의 운영 방식은 Just Walk Out(걸어 들어가서 걸어 나오는 순간 

계산이 자동적으로 되는 쇼핑)이라 불리는 기술로 자동적으로 제품을 인식하고 매장을 벗어날 때 소비자의 

아마존 계정으로 구매 제품에 대한 지불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간단하고 빠르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매장의 새로운 혁신이 세상에 소개되었음

아마존 고!(Amazon Go)

⓵번 사진과 같이 소비자의 핸드폰에 있는 아마존 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⓶아마존 고 매장 입구에 설치된 스캐너에 인식시킴. 

③�매장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일반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과 동일하며 소비자가 물건을 집고, 다시 진열대에 돌려
놓고, 카트에 담는 모든 행동을 인식하여 

④ 최종 선택한 물건을 가지고 매장을 빠져나가면 자동으로 계산이 됨 

 ‌�매장 내 판매되는 제품들은 식사대용 조리식품부터 빵, 우유, 초콜릿 등의 식료품까지 다양하며 지역

생산품부터 유명 브랜드 제품까지 선택의 폭 또한 넓음. 이외에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매장에 방문하여 

준비된 상품을 픽업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줌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빠르고 편리한 ‘아마존 고’의 등장은 여러 가지 의견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추측이 생겨나고 있음.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계산원과 같은 단순 노동직종을 없애 실업률이 증가될 것

이라는 우려가 있는 동시에 새로운 직업이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한 경제 분석가는, “그 아무도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길게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아마존 고는 시장의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최신 컴퓨터, 로봇기술이 결합된 혁신적인 시도이며 

앞으로 올 무인 시대에 따라 멈출 수 없는 부분이다”며 기술 혁신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도 단순 노동계

층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음. 반면, Motley Fool을 비롯한 몇 언론들은 아마존 고에 대해 신기술이 소개

❶ ❷ ❸ 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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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발전되면 그를 연구하고 관리할 노동자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과 직장을 창출해 낼 것으로 

예측하였음

 �현재 ‘아마존 고’은 시범적으로 본사 내 매장에서 아마존 직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초 

일반 소비자들도 이용 가능한 매장을 만들 것으로 밝혔음

* 출처 : Amazon Go Homepage, The Motley Fool(2016. 12. 13) / CNBC News(2016. 12. 10) 

 시사점

 �‘아마존 고’는 현재 시험 단계로 아마존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지만 내년 초에는 일반 소비자 대상 

매장을 오픈할 것이라 밝힘. 아마존은 전자기기, 공산품을 필두로 한 거대 온라인 상거래 마켓이며 

식품을 파는 아마존 프레쉬, 무료배송서비스 아마존 프라임, 최근 드론을 통한 상거래 배송 성공 등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로 온라인 마켓 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음. 많은 혁신 중 하나인 아마존 고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나 분명한 것은 무인 시스템의 대두는 막을 수 없는 미래 산업

이기에 앞으로 아마존 고의 걸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작성 : 뉴욕 지사

7-2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VQIP)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

  주요내용

 ‌�2016년 11월, FDA는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VQIP; Voluntary Qualified Importer Program)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의 일환

으로 시행되는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은, 식품을 수입하는 수입자들이 스스로 생산처, 운송업체 

등의 식품 수입 공급망의 안전도와 보안을 규정 기준 이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입업자들에게는 수입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고, 세관으로서는 식품 수입 절차 전반에 걸친 자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수입품의 세부적인 관리를 가능케 하는 동시에 수입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등의 

실리를 획득하고자 실행되었음 

 ‌�지리적으로 미국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수입업자라도 미국영토 내로 식품을 수입하는 업자라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FDA에서 공인받은 시설 또는 제3의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인증된 해외 

생산 시설에서 제조된 식품을 수입하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해당 인증서들을 제출해야 함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제출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승인된 

수입업자들은 당해 연도 10월 1일부터 프로그램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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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US Food & Drug Administration (FDA.gov)

 시사점

 ‌�이 프로그램은 모든 수입업자들이 참여해야하는 의무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입업자들에게는, 신속한 통관이 될 수 있도록 별도의 통관 라인을 제공하고, 검역이나 표본추출 등도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식품의 도착지나 수입업자들이 선택한 지역에서 세관을 시행하고, 또한 참여 수입

업자들만을 위한 help desk를 운영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작성 : LA 지사

지구촌 리포트ㅣ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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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http://www.fda.gov/downloads/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
egulatoryInformation/UCM448558.pdf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 신청서 작성 안내
http://www.fda.gov/downloads/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
egulatoryInformation/UCM525687.pdf

Guide-line



8 유럽

8-1 유럽 2017년 식품 트렌드
  주요내용

 ‌�설탕세의 도입이 시장조사기관이 발표한 2017년 일곱 가지의 유럽 식품 소비자 트렌드 중 1위를 차지

 ‌�설탕세 도입에 따른 변화 (The Sweet hereafter)

- ‌�‌�시장조사기관 민텔은 2018년 4월부터 영국에서 신규 적용되는 설탕세 도입과 관련하여 유럽의 음료브랜드들이 

상당한 난관에 처할 것이며 폴란드 63%, 스페인 53%, 이탈리아 60%, 프랑스 55%, 독일인의 54%가 설탕의 소비를 

줄이거나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함. 음료 업계는 설탕 대체물질을 넣거나 음료 패키지의 사이즈를 줄이는 

것을 고안하고 있음. 100% 과일즙 음료나 우유를 기본으로 하는 제품은 설탕세의 영향을 받지 않음

 ‌�떠오르는 아프리카(Ascending Africa)

- ‌�‌�아프리카의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인해 상당히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될 전망임. 2011년과 2015년 사이 유럽 식품기업의 아프리카 생산 진출은 41% 증가했음

- ‌�‌유럽에서 불고있는 글루텐 프리(Gluten free) 바람에 따라 아프리카에서 많이 생산되는 수수, 외알밀

(einkorn), 장미향함유 누가와 잼, 탄자니아산 초컬릿, 에티오피아산 텔라 맥주, 병아리콩 등의 품목이 유망함

 ‌�최악의 공기오염(Airpocalypse now)

- ‌�‌생수 브랜드들이 청정지역의 산물임을 강조하는 것처럼 무공해 지역산임을 강조한 식품들이 확대될 

전망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면역력을 증강하는 식품성분이나 수퍼푸드를 더 많이 찾을 것으로 전망됨

 사회•문화적 책임(Cultural social responsibility)

- ‌�‌사회•문화적 전통의 가치를 보존하는 인식 확대에 따라 식품관련 기업들도 진품, 명품임을 알리고 
보존하는 일에 투자 하고 있음. 전통적 가치가 뚜렷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전통 방식대로의 생산하는 

모습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음

 지금 여기, 지금 당장(Right here, right now)

- ‌�‌기술의 발전으로 2017년 유럽 식품업계의 화두는 ‘시간’임. 소비자들이 30분후 또는 48시간 후 무엇을 

살 지, 무엇을 먹을지에 관해 결정할 수 있게 됨. 또한 위치기반서비스는 브랜드의 상품과 서비스에 도

달하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게 함

 매끄러운 지출방식(Seamless spending)

- �모바일 지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 방식의 결재, 스마트폰을 통한 결재, 워어러블 

디바이스에 의한 결재 등의 새로운 방식이 떠오르고 있음

 친밀한 의사소통(Talking shop)

- �와츠앱(WhatsApp)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스냅챗(Snapchat)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비자들과의  

친밀한 소통방식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시사점

 ‌�유럽 식품 소비자 트렌드는 전통적인 식품 제조 및 유통방식이 좀더 소비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줌

 ‌�음료의 용량을 줄여 설탕세 도입에 따른 가격인상을 방지하고, 아프리카와의 무역을 확대하며, 신기술 도입을 

지구촌 리포트ㅣ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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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해 소비자와 소통하는 등 우리 식품기업도 유럽시장에서 빠른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원산지의 오염도와 전통, 명성에 민감한 유럽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국내 지방 특산물, 전통식품, 

청정지역 특산물 등 한국산 프리미엄 상품의 진출도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8-2 EU의 동물성 가공식품 수입제도 변경 
  ’17년 EU 수입제도 변경 내용

 �‌�2017년 1월 수입분 부터 유지방 등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복합식품 중 수의검사 제외품목에 대한 규정을 변경함

관련규정 :「EU Commisssion Decision 2016/1196」동물성 성분 포함 복합식품에 대한 수입통관 가능여부와 검사증 필요유무에 대한 규정

 ‌�[변경요약] 수의검사 제외품목 변경내역

- 육류추출물, 육즙 : 수의검사 제외에서 폐지

- 유지방, 계란 : 전체 20% 미만 포함일 경우만 가능

 �규정 변경으로 가공육 포함 복합식품은 정식 수의검사 통관을 거쳐야 수출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동물성 

재료 원산지와 복합식품 제조국이 동일하여야 하며 EU 혹은 승인된 제3국의 승인된 시설로부터 와야 한다는 

일반조건이 있어 육류추출물 포함제품의 정식통관 가능여부 및 방법은 추가조사를 통해 추후 제공예정

 작성 : 파리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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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검사 제외규정 변경내용 원문

현재의 면제 대상 품목
- Decision 2007/275
- 2016년 말까지 적용

새로운 면제 대상 품목
-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2016/1196에 의해 개정된 문구
-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CN 코드 설명

비스킷 / 빵 / 케이크

1905 10, 1905 20, 1905 31, 1905 32, 
1905 40, 1905 40 10, 1905 90 10, 
1905 90 20, 1905 90 30, 1905 90 45, 
1905 90 55, 1905 90 60, 1905 90 90 제외

빵, 케이크, 비스킷, 와플 및 웨하스, 러스크, 
구운 빵 및 유사 구운 제품;
20% 미만의 가공유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 
1905 90은 잘 부서지는 건조식품만 해당

초콜릿•과자류 (사탕류 포함)
1704, 1806 20, 1806 31, 1806 32, 
1806 90 11, 1806 90 19, 1806 90 31, 
1806 90 39, 1806 90 50

과자류(사탕류 포함) 및 초콜릿;
50% 미만의 가공유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 

충전되지 않은 젤라틴 캡슐

적은 양의   동물 가공식품 (글루코사민, 
코드로이친, 치토산 포함)을 함유한 
최종 소비자용 식품 보충제

2106 10 제외 
2106 90 제외

적은 양(20% 미만)의, 육류제품을 제외한, 
동물 가공식품 (글루코사민, 코드로이친, 
치토산 포함)을 함유한 최종 소비자용 
식품 보충제

육류 추출물 및 육류 농축물

어류로 채워져 있는 올리브 2001 90 65 제외, 2005 70 00 제외
1604 제외

20% 미만의 어류로 채워져 있는 올리브
20% 이상의 어류로 채워져 있는 올리브

육류 제품과 혼합되거나 육류 제품으로 
채워지지 않은 파스타 및 면류 1902 19, 1902 30, 1902 40

육류 가공제품과 혼합 되거나 육류 가공제품
으로 채워지지 않은 파스타 및 면류;
50% 미만의 가공유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 

육류 추출물, 육류 농축물, 동물 지방, 
혹은 생선 기름, 분말, 혹은 추출물이 
함유된 최종 소비자용 육수 및 감미료

2104 10 제외
2104 20 제외

50% 미만의 생선 기름, 생선분말, 생선 
추출물을 함유하고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된 
최종 소비자용 육수 및 감미료



지구촌 리포트ㅣ아랍에미리트

9-1 GCC F&B 산업, 전례 없는 성장세
  주요내용

 ‌�GCC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여행 산업의 성장은 앞으로 

GCC 지역의 식음료 산업의 잠재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판단됨

 ‌�Orient Planet Research가 최근에 내놓은 ‘성장하는 GCC의 

F&B 마켓 충족시키기’ 연구물에 따르면, 2019년까지 식품 소

비량이 약 5천 2백만 톤에 달할 것이며 2014년~2019년 동안 연

평균성장률(CAGR)은 평균 3.5%에 달함

 ‌�UN의 예측에 따르면 아라비아 만, 특히 UAE와 카타르 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2020년까지 GCC 

인구의 8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관광객이 많은 사우디와 레저 및 비즈니스로 UAE를 들리는 

방문객이 연평균 2천 5백만명에 달함

 ‌�GCC 회원국은 이러한 시장 상황을 활용해 식품 가공 회사들의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GCC의 기후 특성상 식량 생산이 제한되어 수요 충족을 위해 식품 수입 역시 상승 추세임. GCC의 식품 중 

약 70%가 수입되며 총 수입의 55%가 곡물임

 ‌�수입 식품은 현지 소비 및 재수출을 위해 가공되며, 이 과정에서 GCC 내에서 유통이 이루어짐. 앞으로도 

GCC는 제품의 제조와 더불어 최종 포장 및 유통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임

* 출처 : http://www.hoteliermiddleeast.com/28932-gcc-fb-industry-experiencing-unprecedented-growth

 시사점

 ‌�GCC 국가의 인구 증가와 여행 산업의 성장세로 인해 식품 산업 규모도 상승하고 있음

 ‌�하지만 척박한 기후로 인해 식품 생산량이 증가하는 인구를 감당하지 못해 식품 수입이 계속해서 활기를 

띄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입된 식품 현지 소비뿐만 아니라 재가공을 통해 현지 유통 및 재수출이 발생함

 ‌�이 과정에서 포장된 식품 및 식품 소매업 또한 GCC F&B 산업의 주요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음. 가공 기계, 

포장 및 물류 관련 업계에 대한 기회가 수입 식품이 소비 또는 재수출을 위해 지속적인 현지 처리과정에서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됨

 작성 : 아부다비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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